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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오롱, 기 죽이고 또 기 살리고…
계열사마다 다양화 프로그램 운용 … 구조조정․회령사건 탈출 위해

2004년부터 2005년 초까지 구조조정과 대형 횡령사고 등을 겪었던 코오롱그룹이 직원들의 사기를 살리기 위

해 계열사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 

코오롱그룹에 따르면, 계열사들은 2004년 경제상황으로 감원에 대한 불안감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린 직원

들이 2005년부터는 회사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<기 살리기> 프로그램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

다. 

코오롱정보통신은 칭찬하는 기업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칭찬쿠폰-베스트 프랜즈(Best Friends) 제도

를 시행하고 있다.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임원 및 직원에게 쿠폰을 주는 제도로 분기별로 쿠폰 누적 포인트

가 높은 1-3명을 선발해 저녁식사권과 초콜릿 1박스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. 

코오롱호텔은 투표를 통해 베스트 사원을 선발한 뒤 국내 유수의 호텔에서 숙박과 객장을 직접 체험하게 함

으로써 재충전과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했다. 

코오롱제약은 <친절, 봉사, 인기, 스마일> 상을 만들어 시상하고 있으며 대전공장에서는 <지식점프> 프로

그램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하고 포상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. 

이밖에 코오롱건설과 코오롱글로텍은 전 사업장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. 

코오롱그룹 관계자는 “2004년에는 그룹 전체로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2005년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아이

디어를 내 생산성을 높이고 분위기를 밝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”고 주장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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